
 

11월 2주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 1. 찬양  

(경배와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2. 기도  
하나님, 단풍을 아름답게 물들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도 하나님의 아름다 
우심을 닮아 가게 해 주세요. 

 
≡ 3. 말씀  
시편 65:9~13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어 설명> 
* 비옥: 땅에 영양분이 많음 
* 밭고랑: 밭의 이랑 사이에 홈이 진 곳 
* 밭이랑: 밭의 고랑 사이에 흙을 높게 올려서 만든 두둑한 곳 
* 초지: 풀이 난 땅 

 
■ 본문 말씀: 시편 65:9~13 (11월 4일 본문) 

 
■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넉넉히 내려 주시는 분이에요. 

 
<개역개정판 성경> 

9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 
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2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13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말성경> 

9 주께서 땅을 돌보고 물을 대 주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넘쳐 *비옥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10 주께서는 *밭고랑에 물을 흠뻑 대 주시고 *밭이랑을 고르 
게 펴시며 소나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11 주께서 그 선하심으로, 한 해에 면류관을 씌우시 
니 주의 길에 기름진 것이 뚝뚝 떨어집니다. 12 들의 *초지에도 뚝뚝 떨어져 언덕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13 초지가 
양들로 옷 입었고 골짜기도 곡식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기뻐 외치며 노래합니다. 



 

≡ 본문 이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대자연에 베푸신 은혜와 복을 노래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비를 내려 땅을 촉촉하게 하시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만물이 풍성한 복을 누리니 그 안에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해요. 온 땅에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이스라엘은 본래 목축을 하던 민족인데(창 46:34),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농사가 잘되려면 강수 
량이 풍부해야 해요.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 주어야 농사가 잘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했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경계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질서와 섭리로 다스리시며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에 
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복을 노래해요. 적당한 비와 햇빛으로 한 해 농사를 잘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또한 땅의 소산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기뻐하며 찬양해요. 시편 기자는 땅의 소산과 열매가 풍성한 장면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묘사해요(9~13절). 이렇듯 온 땅에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주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 
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창 46:34). 

 
≡ 4. 나눔  

1) 하나님이 온 땅에 베푸신 은혜와 복은 어떠한가요?(9~13절) 내게 특별하게 와닿는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 찾아보세요. 

 
� 질문 가이드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하나님이 온 땅에 베풀어 주신 복을 표현하는 구절들을 천천히 읽어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하나 이상씩 찾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시편 기자는 땅 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있다고 고백해요. 비가 와서 땅이 윤택하고 기름진 것도, 수 
분을 머금은 땅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시편 기자는 푸릇푸릇한 풀밭과 작은 
산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듯 보이며, 수많은 양 떼가 그 위를 뒤덮고, 골짜기에는 오곡백과가 가득하다고 고백해요. 그 
는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대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렸어요. 

 
2) 나는 주로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가까이 있는 창조물(하늘, 화초, 과일, 반려동물 등)을 보거나 만지며 하 
나님의 솜씨를 노래해 보세요. 

■ 저학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해 주는 구절은 어디인가요? 그 이유도 나누어 보세요. 

■ 유아·유치 
하나님이 땅을 돌보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9절) 

■ 저학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 음식의 재료가 내게 올 때까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 
드리세요. 

■ 유아·유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 과일을 먹기까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 
사드려요. 



 

� 질문 가이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늘을 바라보거나, 작은 들꽃 또는 화분에 심긴 화초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 
이들과 먹거리를 관찰하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혹은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통해 우리 
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이야기해 주어도 좋아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땅에 씨앗을 심고 적당한 비와 햇빛이 내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비가 너무 안 와도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당연한 듯 보이는 비와 햇빛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 
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해 보세요.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따 
사로운 햇살과 예쁜 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관찰해 보세요. 

 
≡ 5. 감사하기 

오늘 내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만물이 번성하는 것이 모두 하 
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저희 입술에 항상 있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